
정화필터, 공기오염 인공지능 관리
김조천 교수팀, 지하철 공기관리 시스템 개발 … 10년간 1300억원 절감

건국대 연구팀이 지하철 공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서울시가 상용화를 검토하고 있다.

건국대 환경공학과 김조천 교수팀은 <인공지능형 지하철 공기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외 특허등

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7년부터 지하철 역사와 터널의 공기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지하철 역사 내·외부에 미세먼지 농도 측정센서를 설치해 공기 오염도에 따라 정

화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설계됐다.

공기 오염도에 따라 정화필터 기울기를 움직여 내부 공기 오염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김조천 교수는 “필터를 기울이면 환기장치의 압력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공기를 끌어들이려는 환기팬

가동을 줄여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며 “필터 수명도 연장할 수 있어 40% 이상의 에너지 절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시스템과 연동돼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자석모듈을 활용했다.

김조천 교수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덕에 시민의 안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터널의 공기 질이 악

화돼 객차 내부의 공기는 나빠졌다”며 “자석모듈로 터널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면 객차 공기가 깨끗해질 것” 이

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통합 관리 시스템을 서울 지하철에 적용하면 10년간 1300억원 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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